
갤러리 & 통합검색

m.갤러

어제갤러리 m.갤러리 갤로그 뉴스 이벤트 만두몰 디시위키

공익 갤러리 연관 갤러리(1/4)  | 갤주소 복

유투버(기자왕 김기자)의 마스크 공익과 인터뷰 대화 전문정리 2편

ㅇ(123.215) 2020.01.29 16:31:36

https://youtu.be/7Z0Z8qj63bw

기자왕 김기자 : 약칭) 기자, 피해 사회복무요원 : 마공

<대화 전문>

기자 : 어떤 일인가요?

마공 : 31일에 동사무소 인터뷰 관련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자 : 동사무소에 대한 인터뷰 글 그게 뭔가요?

한 번의 월정액으로 즐기는 
무제한 콘텐츠

지금 가입하세요

마스크 공익은 "원수를 쓰러트리기 전까지는 칼을 집어넣지 마스크 공익은 "원수를 쓰러트리기 전까지는 칼을 집어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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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오스 200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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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 :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분들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면담 인터뷰를 하는 등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자 : 누구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마공 : 그 가해 공무원(시보 공무원)분과 제가 속해있던 팀의 팀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제가 평소에 핸드폰만 하고 일 하나도 안 하는 근

무태만 공익이다. 매일 잠을 자러간다. 평소에도 일 시키면 싫어하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 대한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루머

를 퍼트려서 인터뷰를 하신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까지 들었고. 저는 그 때 매우 기분이 안 좋았죠. 제가 있을 때는 그 분의 잘못만 타박했는데 제

가 가자마자 저를 악당으로 만드시니까. 이 나라에 환멸감을 많이 느꼈죠. 가뜩이나 애국심도 떨어져 가는데. 많이 화가 나고 뒤통수가 아팠고 불안하더라고

요. 왜냐면 저에게 악플이 달리다 보니까. 특정 몇몇 (여초)카페에서 저를 남공익이라 지칭하고 저에 대해 민원을 넣고 신문고를 작성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시고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욕도 하고 저주를 하고 제 신상을 털겠다. 신상을 분석했다. 그런 글까지 올라오니까 제가 많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2차 반박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자 : 구청으로 출근지를 옮긴 다음에 "해외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라" 해서 갔고 그런데 공익갤러리 유저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 마스크 공익도 잘한 거 없다 그 마스크 공익도...."

마공 : 평소 근무태만이고 이걸 CCTV로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에요. CCTV를 보여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인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CCTV를 보여주겠다 제 허락도 없이. 그거에 대해 제가 많이 화가 나서 2차 해명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기자 : 2차 해명문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마공 : 2차 해명문에는 그분이 저에 대해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반박을 해서 해명글을 썼습니다 제가.

기자 : 첫 번째로는 'CCTV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CCTV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쓰셨어요. 그 생각이 바뀌셨다구요?

마공 :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기자 : 어떻게 바뀌셨나요?

마공 :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CCTV 안 보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저도 사람인 이상 핸드폰 할 수 있고, 즉 근무를 하지 않

는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물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절대 공개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명글을

썼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CCTV를 공개하면은 전체 직원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보다 국가의 세금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이 근무태만을

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급받거나 근무시간에 쇼핑몰만 하루종일 보거나 소설 읽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근무태만으

로 경고 받아도 5일이고 그 분들은 징계일텐데 CCTV공개해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CCTV를 공개하되 다 공개하자?

마공 : 그쵸. 저만 공개하는 건 아니죠.

기자 : 그럼 너도 까라?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전부 다 공개해서 누가 더 핸드폰 많이 쓰는지 누가 더 노는지 한 번 공개해보자? 어느 정도 보

신 게 있으니까?

마공 : 그쵸. 제가 많이 봤죠.

기자 : 어쨌건 CCTV 공개해도 된다?

기자 : 두번째로는 병가 사용 제한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마공 : 그분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익한테 병가사용제한 같은 것도 없었고 병가 간다고 하면 다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서 말씀 해주셨더라구요 .

현실에서는 제가 병가를 쓴다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 너 병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시고 원래 결재 방식도 담당자분에게 사인

하나만 받았으면 되는데 병가 쓰기 전에 담당자, 팀장, 동장 이렇게 세 명의 결재를 다 받아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결재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반가 병가를 쓰고 싶어서 제가 치과를 가야되서 오늘 병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 "치과 정도는 연가 써야되는 거 아니냐?" 이

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병가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자 :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 병가를 쓰셨나요?

마공 : 네. 치과 갈 때는 반가를 썼죠.

기자 : 그 분(시보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한 달 병가를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입장으로 보

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공 : 저는 하루하루 쓰는 것도 눈치 보여서 두 달 동안 반가 밖에 한 번 안 썼는데 그분(시보 공무원)이 이렇게 한번에 한 달 내내 병가를 가시는 걸 보고 상

다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예고 그분은 상전이시죠..

기자 : 상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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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 : 그죠...공노비죠 저는.

기자 : 그런 생각이 평소에도 좀 많으셨나요?

마공 :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느꼈냐면 제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한 입장인데 동사무소에는 기구, 물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

가 해명글에 올렸던 사진을 보시면 김장을 했을 때도 있었고 쌀을 옮겼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김치가 기부로 들어오면 한 박스에 10kg가 넘어가는 걸 그것도

다 저를 시켜서 옮기셨고 특히 쌀 같은 건 6kg 포대를 "너는 남자니까 4포대는 들어야지" 하면서 24kg 정도 되는 걸 저한테 주시고 그걸 또 많이 옮기게 하시

고 허리가 아픈데도......

기자 : 누가요?

마공 : 그거는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자 : 그렇게 해서 허리가 아픈데도 무거운 걸 옮겼었다.

마공 : 네 그래서 지금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자 : 아 요즘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마공 : 네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 그리고 그 반박문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마공 : 그분이 인터뷰에서 "마스크 작업을 도와줬다. 담당자가 해줬다" 그런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구요. 그 분(시보 공무원) 말고 다른 분이. 근데 현실적

으로는 도와주지 않은 게 맞습니다. 마스크 소분 작업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제 현역 친구랑. 그분이 도와주셨다는 건 처음에 상자가 왔을 때 같이 옮겨줬다.

그 정도입니다.

기자 : 여기서 그 분은 글을 쓰신 분이 아니죠?

마공 : 그죠. 그 분 말고도 다른 분이 인터뷰 하셨는데

기자 : 인터뷰 하신 분이 얘기하기에는 "마스크 소분 작업을 도와줬다" 라고 했는데 도와준 건 아니었다?

마공 : 네 안 도와주셨습니다. 전혀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발적 왕따였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발적 왕따라기보다는 어울리

지 못했죠.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고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기자 : 거기서 공익은 혼자 밖에 없었나요?

마공 : 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고 9시간 동안 저에게 아무도 말을 안걸어주셨습니다. 일 시킬때 빼곤.

기자 : 근데 오늘은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죠?

마공 : 그러죠.

기자 : 그래 뭐 난 공노비고 (그분은) 상전이지만 내가 그거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게?

마공 : 공노비 주제에 어떻게 감히 상전에게 말을 놓습니까?

기자 : 그러나 굳이 모욕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냐?

마공 : 그죠. 그렇게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트릴 필요는 없지 않냐.

기자 : 이 반박문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마공 : 그분들이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마스크 업무를 하는 중에 다른 업무를 시킨 적이 없다" 하셨는데 평소처럼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종이를 스캔하고 파

쇄기 종이가 꽉 차면 가는 거 저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마스크 작업을 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는 일은 조금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허리에 무리가는 일만 시키셨죠 저한테. 남자직원이 없다고.

기자 : 거기 남자직원이 많이 없나요?

마공 : 네 거의 없습니다. 한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허리가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뒷담화를 한 적이 없다. 너로 오해한 것이다 이런식으

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구요. 공익씨가 오해한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왜 뒷담화 했냐? 뒷담화 안 들리게 해야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과문에서도 "뒷담화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그 분이 계속 인정을 해오셨는데 제가 다른 근무지로 옮기자마자 이런식으로 태도를

바꾸셔서 ... 해명글에도 있듯이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신 게.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꿔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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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 네 달라질 건 없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공익이 저 밖에 없으니 특정이 됩니다. 친구들도 제가 거기 있는지 알고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

락이 안됐었는데 "이거 너 아니냐? 마스크 공익 너 아니냐? 힘내라" 이렇게 격려의 문자도 되게 많이 왔고

기자 : 주변 사람들은 좀 아시나봐요?

마공 : 네. 그 동사무소 공익이 저 밖에 없어서 제가 마스크 공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자 : 지금은 해당 동사무소가 어딘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

마공 : 네

기자 : 주변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마공 : 주변반응은 이제 "너가 재수 없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해라.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공익 갤러리에서 어떤분

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스크공익아 칼을 뽑았으면 원수의 목을 칠 때까지 집어넣지 말아라."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말입니

다.

저희 집 가훈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첫 날에 다 터트렸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받았을텐데 제가 바보같이 용서를 했죠. 용서를 하니까 이렇게 뒤통수

를 다시 맞고. 이제는 칼을 갈고 있죠.

기자 : 어떤 칼을 갈고 있나요?

마공 :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셨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 준비라는 건 어떤 법적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공 : 네. 법적인 검토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자 : 법적 조치까지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사회복무요원이면서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겁나시지 않나요?

마공 :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직장을 잃을 걱정도 없고 저보다는 앞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실 분

들이 더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은 "쟤 인터넷에 글 쓰는 애 아니냐? 우리 실수도 글 써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

로 생각하실텐데.

기자 : 나는 괜찮다?

마공 : 네 저는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기자 :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면서 후회한 일도 있어요?

마공 : 네 있습니다. 용서한 것이요. 첫 날에 다 안 터트리고 화력이 식었을 때 다시 터트린 거. 그리고 용서한 것이요. 첫 날부터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어

야 했는데 뒤통수 다 맞고 이제 들어가면 늦은 감이 있죠. 첫 날부터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 받을 일도 없었고

기자 : 그러니까 화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라는 건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그때서야 용서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정

말.... 원수의 목을 쳐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이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는 이미 실검 3위까지 갔던 마스크 공익에서 조금씩 관심이 식을 때였고. 그 여행을

갔던 게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마공 : 독이 됐죠. 핸드폰 연락도 잘 못하고....카카오톡으로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 절차를 더 밟았을텐데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기자 :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마공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같이 근무하실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 앞에서 어떠한 비리나 부당적인 일 그런 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녹음기도 사서 다니고. 이게 제 녹음기입니다. 근무태만도 제 앞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기자 : 그 전에는 세금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 안했나봐요?

마공 : 그죠. 그것도 제가 많이 넘어갔죠. 그것도 제가 증거 수집 다 하면서 같이 터트렸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것도 좀 후회가 남네요.

그래서 제가 CCTV 다 공개하자라는게 그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있으니까

기자 : 본인은 멘탈이 좋으신 편인가요?

마공 : 저는 안 좋은 편이죠. 안 좋은 편인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니까 힘이 더 솟고. 원래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이 퍼지는 게. 애들한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가 "마스크 공익아. 너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재미가 중요한 거야 이

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포자기하고 지금은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멘탈을 잡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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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마공 :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게 처음인데 제가 부당하게 받은 대우를 같이 분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네티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 : 앞으로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마공 : 앞으로는 (구청 감사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감사 결과가 타당한

지 아니면 부당한지 그거에 대해 심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공익님과 함께. 정확하게는 사회복무요원이죠. 사회복무요원 앞으로 약 7개월... 많이 남았네요.

마공 : 그죠. 군생활 진짜 오래했죠.

기자 : 7개월 남은 마스크 공익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공 : 감사합니다.

<인터뷰 후 추가 대화>

기자 : (마스크 작업) 이게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공 :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시간이면 된다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상자를 옮기고 그 옮긴 상자에 테

이프 붙은 걸 하나하나 다 떼고  30장씩 세고 그리고 세다가 한 개씩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세어야돼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게

말처럼....이게 기계.... 저를 기계로 간주하고 계산하신 거 같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루에 최소 다섯시간씩 마지막 날은 (현역 친구

랑) 둘이서 8시간씩 풀근무를 했으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안됩니다. 억측이십니다.

기자 : 그럼 2주간 5시간씩 하신 거에요?

마공 : 거의 그 정도 했죠. 첫 날과 마지막 날은 거의 하루 종일 했고.

기자 : 그 쓰레기 같은 디시인사이드 가족들이 아냐? 라고 (어떤 민원인이 말)했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마공 : 사실 저도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하지는 않았는데 공익들의 소양 교육센터라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너네 공익들 이 사이트 절대 하지 말아라.

공익 갤러리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그래서 흥미를 갖고 공익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새 공갤러

가 된 거에요 제가. 

기자 : 그 소양교육센터란 곳에선 왜 공익갤러리를 하지 말라고 하나요?

마공 : 사회복무요원들의 최대 커뮤니티고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팁 그런 걸 공유하니까. 그 글을 보고 신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하

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이트를 몰랐는데 소양 교육에서 너 공익 갤러리 하지마 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면 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저도

글을 쓰게 됐네요

기자 :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나요?

마공 :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다 시작하게 만들었다.

힛추힛추 공유공유 신고신고

https://analytics.ad.daum.net/clk?wa=mnSMcalTMavJbT843axfiA&enc=b4CNBJeJ_3NsEnVHv2cttb8lwrCStqxII6y8GDJeLBmVfumAAUfRfbjrgjf0N9qNvCg_3cSyVJy675fOMYwumYaJAJyEV4YozvO4dT-abX7_PPXO9fftbDGbZKoKSkBT-EPd7kgLqEdD6Zusf4sVDgWtlRhf54IEfIc-UJOi9rQi8IrYwZ9f5L-9pWCi_l2thBx5ufp1OihCwev6qGkxKHXg5RgY5jExInjbn2B8-Esj6Iko_bMPb2C5yNvWoScG0WF_XmhzqMun0jO2dwh19zRtyCFDOLcpRXSjpn5YKQ4DPMSezTg-wfVKxJB7_1S8S9LJ99MTgH-EbK_DEsEY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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